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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화학, 3/4분기 고용도 “주춤”
대한상의, 석유화학 EPI 100으로 3p 하락 … 고무․플래스틱도 100

최근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각종 체감경기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고용 증가세 역시 3/4분기에

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.

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<2006년 3/4분기 고용전망지수>에 따르면, EP((고용전망지수)가 104로 나타나  

기준치인 100을 넘었지만 2/4분기 108보다 낮아져 국내기업들의 고용 확대 추세가 한 풀 꺾일 것으로 조사됐

다.

특히, 2/4분기 고용 실적치가 100미만인 99로 나와 국내기업들의 최근 체감경기 위축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

로 분석됐다.

의료․정밀기기(133)의 고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반적으로 업종별 고용증가폭이 2/4분기

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조사됐다.

정유(120), 비금속광물(115), 조선(114), 기계(113), 음식료(110) 등이 2/4분기에 비해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

전망된 반면 의복․모피(97), 섬유(91), 가죽․가방․신발(86) 등의 업종은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.

석유화학과 고무 및 플래스틱은 3/4분기 EPI가 100으로 나타나 2/4분기 103보다는 다소 하락했다.

규모별로는 대기업이 2/4분기 101에서 3/4분기 104로 높아져 고용사정이 개선될 것으로 나왔으며 중소기업

은 110에서 104로 낮아졌다.

내수기업(106)은 고용이 증가할 전망인 반면, 수출기업(96)은 환율 영향 등으로 고용이 줄어들 전망이다.

국내기업들의 3/4분기 인력 충원 때 예상되는 애로요인은 지속적인 임금상승(37.6%), 3D업종에 대한 근무기

피(30.1%), 소재지 등 지역여건(15.0%), 인력관련 정보 등 고용인프라 부족(14.4%) 순이었다.

국내기업들은 고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△노동 시장 유연화(36.5%) △

선진국형 사회안전망 확충(21.1%) △혁신형 중소․벤처기업 육성(15.3%) △노사관계 법․제도 선진화(11.1%) 

△서비스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의 확충(6.4%) △평생교육 등 교육제도의 개혁(5.5%)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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